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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진  2133-6207 담당자
조 항 윤 2133-6255

오세훈 시장, 1인 가게 사업자 일상 지키는 ‘안심경광등’ 도입 앞서 현장 의견 청취

- 5월 1일(수),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간담회 -

□ 최근 이상동기범죄(무차별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5월 1일(수) 오전 10시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1인 가게 관계자들

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카페, 미용실, 네일숍 같은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1인 가게 사업주를 대표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휴게음식

업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대한미용사회 서울시협의회 ▴여성

소상공인자영업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등 6개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먼저, 오 시장은 김동섭 서울시 1인가구담당관으로부터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안심경광등’을 사

이 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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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보고 좋은 의견, 아이디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서 1인 가게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영업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 1인 가게 관계자들은 오 시장에게 안심경광등 

도입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1인 가게 사업주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오 시장은 ‘안심경광등’과 

별도로 배포 예정인 ‘휴대용 안심벨’이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현장

에서 준비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 한편,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소규모 1인 가게에 경

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안심경광등’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가게 내부에 설치되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서울시 ‘안심

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도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이와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도 가게 인근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 후 필요 시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근처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 관련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안전지원팀장 조은재 ☎2133-6160



- 3 -

붙임  간담회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1일(수)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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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1일(수)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안심경광등 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1인 가게 관련 협회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비상 사이렌과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서울시 ‘안심경광등’ 시제품


